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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에 3000억원 쏟아붓는다!
복지부, 2012년까지 집중 지원 … 2013년부터 혁신․바이오 신약 강화

정부는 신 성장동력 중 하나인 신약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1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또 2013년부터는 복제약과 신약의 중간 단계인 신약(Super Generic) 개발 지원을 중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의약품인 <혁신 신약>과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12년 신약개발에 총 3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고 1월27일

전했다.

복지부는 2009년 625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760억원, 2011년에는 820억원, 2012년에는 895억원을 투자

하는 등 매년 투입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약의 종류별로는 특히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가장 많은 21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 제약기업이 비교적 강점을 가진 바이오 신약 개발에 540억원을 투입하고, 개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는 2013년부터는 개량 신약에 대한 지원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이는 혁신ㆍ바이오 신약에 집중하는 것만이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유일한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신약 개발예산은 2012년보다 105억원 적은 79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혁신 신약과 바

이오 신약의 개발예산만 따지면 2012년보다 55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2014년 840억 원, 2015년 895억 원, 2016년 955억 원에 이어 2017년에는 신약 개발 예산을 1천억 원 이상(1

천15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제약 강국의 자리를 넘본다는 계획이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300만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

을 창출하는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영세기업이 2006년 기준으로 절반(50.2%)에 이를 만큼 산업

구조가 낙후되고 R&D 투자에 인색해 주로 복제약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구ㆍ개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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